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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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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사서 원만회향 기도…가파른 오르막길 올라 지리산 속으로
이른 새벽부터 진행된 행선에 물집·돌풍 몰아쳐도 순례는 계속

천리순례 4일차는 모처럼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새벽에 시작됐다.

순례길에 장애가 오는 것은 필연이다. 그러나 장애는 신심을 더욱 증장시키는 양약일 뿐만 아니라 원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도반이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자비순례 3일차 일정이 원만히 진행됐다. 순례단은 이날 화엄대종찰 화엄사

를 출발해 지리산을 품은 정토세계 천은사를 참배하고 해발 958m의 시암재에서 바랑을 풀었다. 순례는

평소보다 30분 이른 3시30분에 시작됐다. 3일간의 연휴로 차량을 이용해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

은 까닭에 순례단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

30분의 단잠을 포기해야 했지만 모처럼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새벽이었다. 지난 이틀

간 섬진강이 피워낸 ‘안개’라는 장애를 만나 마치 빗속을 걷는 것처럼 습한 발걸음을 옮겨야 했기에 모처

럼 만의 상쾌함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선시는 함축적으로 일
러주는 인생의 사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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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은사에 도착한 순례단은 아침공양 후 천은사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천은사에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기도를 접수했다.

새벽 5시30분 천은사에 도착한 순례단은 아침공양 후 천은사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천은사는 신라 때 창

건된 고찰로 고려 충렬왕 때는 ‘남방제일선원’으로 불릴 만큼 수행처로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란을 겪으며 전각 대부분이 소실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1610년(광해군 2년) 혜정선사가 소실된 가람

을 중창하고 이어 1774년(영조 50년) 혜암 스님에 의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극락보전과 아미타후

불탱화가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날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천은사에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기도를 접수했다.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중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어 기쁘다”며 “대원력의 발걸

음이 원만히 성취되고 그 상서러운 기운이 천은사로 이어져 도량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 순례기간 내

내 평안하길 기도하겠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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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이굽이 휘어진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순례대중.

순례단이 천은사를 떠날 즈음 진행팀의 무전기에는 숙영지의 상황이 쉼 없이 전달됐다. ‘강풍’이라는 장애

를 만나 폴대 20여개가 부러지는 등 텐트를 세우는 게 쉽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순례단에게는 그동

안 발걸음을 무겁게 했던 ‘늦더위’를 날려 준 고마운 존재였다. 굽이굽이 휘어진 가파른 고갯길을 3시간여

만에 올라 숙영지에 도착할 때까지 진행팀은 바람에 맞서 텐트를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시암재에 도착

한 순례대중이 손을 더해 숙영지는 비로소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

10월4일 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 일정은 축원과 예불을 모신 후 부처님께 시암재 도착을 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4일차 회향식을 마친 순례대중 일부가 서둘러 구급차로 향했다. 습한 강가를 걷다가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고된 여정 속에서 발가락들이 하나둘 부풀어 오르고 급기야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 시작했

다. 그러나 도고마성(道高魔盛)이라고 했다. 도가 높아질수록 마구니가 극성을 부리듯이 순례에 대한 신

심이 단단해질수록 시련도 커지는 법이다. 상처가 치유되면 더욱 단단해지듯 순례기간 이들 마음의 신심

과 원력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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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영지에 도착할 때까지 진행팀은 바람에 맞서 텐트를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편 삼보사찰 천리순례 5일차는 시암재를 출발해 해발 1079m의 성삼재를 넘어 숙영지인 일성콘도까지

26km 구간에서 진행된다. 3·4일차 순례에 함께했던 주호영 국회의원은 “많은 스님 그리고 불자들과 함

께 걸으며 사찰을 참배할 수 있어 좋았다”며 “국정감사 일정으로 계속해 함께할 순 없지만 휴일마다 참석

해 함께 걷고 수행하며 삼보의 의미를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구례=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604호 / 2021년 10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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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천리순례 10일차]해인사서 22km 나아가 경북 고령 예마을캠핑장 도착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걸어 동쪽으로 나아가다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천리순례 13일차] 구름 걷힌 가을 벌판 가로 질러 부곡 입성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천리순례 15일차] 물결처럼 늘어선 환영 현수막…밀양불자도 함께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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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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